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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전담신부│양명식 대건안드레아 
│주일미사│오후 3시 │고해성사│ 오후 2시 30분 │성당주소│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전화│ 0490-795-346   │카카오 채널│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주일미사 성가번호│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18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폴더 2번>

Here I am Lord
<폴더 22번> 

시편 8편–하느님 우리 주여
<폴더 23번>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제 1독서│이사야서 8,23-9,3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좌)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
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우)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
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
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좌)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
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
라. 주님께 바라라. ◎ﾠ

 제 2독서│코린토 1서 1,10-13.17
 <모두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마태오 4,12-23

 오늘의 묵상│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느낀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어쩌면 감춰진 갈망과 
참된 성취로 인도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맡기십시오!“

 - 교황 레오 14세 -



  │공동체 기도 지향   │예비자 교리 신청 안내│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교황님 기도 지향   
 <1월: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의 원천이 되어, 더욱 형제
애 넘치고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를 이루는 데에 도
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가톨릭 교회의 입교성사인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자
교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비자 교리에 관심 있
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2월 8일(주일)까지 성당 이메
일 혹은 성당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봉헌금 & 교무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지난주 봉헌금과 교무금 집계(1월 17일~23일)는 다음주 
주보에 공지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오늘의 말씀│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에페 1,3)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오늘의 복음

12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
릴래아로 물러가셨다.
13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
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14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고 그리된 것이다.
15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8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
들겠다."
20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21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
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22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23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
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
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
셨다.


